
조선 시대 후기 음악 1592~1897년   조선 시대 후기의 악곡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 시대 후기는 임진왜란부터 개화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많은 악기가 분실되고 

음악가들이 죽거나 직업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되는 반면에, 백성들의 삶이 중시되면서 민간 중심의 음악이 발달

하였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부산진 순절도’

삼현육각

김홍도 「단원풍속도첩」 중 ‘무동’

풍물놀이

판소리

양반과 중인 계층을 중심으로 풍류방 음악이 성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영산회상, 가곡, 시조 등이 있다. 또 삼

현육각, 줄풍류, 대풍류 같은 다양한 연주 형태가 나타났다. 서민 계층 사이에서 민속악이 성행하였으며 판소리, 

산조, 잡가 등의 음악이 등장하고 시나위, 민요, 풍물놀이 등이 발전하였다.

1 	 「영산회상」을 알아보고, 악곡을 감상해 보자.

2 	� 사진의 악기 편성을 보고, 어떤 종류의 「영산회상」인지 찾아본 뒤 악곡을 감상해 보자.

「영산회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류 음악이다. 

원래는 ‘영산회상불보살’이라는 노랫말이 붙은 성

악곡이었으나 현재는 기악곡으로 연주된다. 「영

산회상」의 종류로는 ‘현악 영산회상’, ‘관악 영산회상’, 

‘평조회상’이 있으며 한배에 따른 형식*의 모음곡이다.

 �한배에 따른 형식│�느린 곡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른 곡으로 이어 가는    

형식이다. 여기서 '한배’는 빠르기를 뜻한다.

「영산회상」은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총 9곡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빠르기는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빨라진다.

 �하현도드리│세 종류의 「영산회상」 중 「현악 영산회상」에만 있다.

영산회상

「영산회상」의 ‘평조회상’ 연주 모습

 현악 영산회상	 거문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양금, 단소, 장구 등

 관악 영산회상	 피리, 대금, 해금, 아쟁, 소금, 좌고, 장구 등

 평조회상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대금, 해금, 아쟁, 소금, 좌고, 장구 등

「영산회상」의 악기 편성더 알고 가기

피리

 「현악 영산회상」 중 ‘세령산’

상고~남북국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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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은 시조의 시를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전통 성악곡이다. 여러 곡이 

모여 한바탕을 이루며, ‘여창, 남창, 남녀창’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가곡은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산조는 시나위 또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생긴 기악 독주곡이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를 기본으로 굿거리, 휘모리, 단모리 등의 장단이 더해져 구성된

다. 일반적으로 장구로 반주하며, 장단에 따라 한배의 변화가 나타난다. ‘가야금 산

조,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해금 산조, 아쟁 산조’ 등이 있다.

거문고 산조는 조선 후기 백낙준(1876~1930)에 의해 처음 연주되었으며 「한갑득류」, 「신쾌동류」 등이 전해진다.

대금 산조는 20세기 초 박종기(1880~1947)가 창시하였으며 「서용석류」, 「한범수류」, 「이생강류」, 「원장현류」 등이 있다.

가곡 산조

3 	� 가곡 중 ‘우조 초수대엽(동창이)’을 감상해 보자.

5 	� 거문고 산조를 알아보고, 악곡을 감상해 보자.

6 	� 대금 산조를 알아보고, 악곡을 감상한 뒤 거문고 산조와 비교해 보자.

4 	� 가곡과 시조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구분 가곡 시조

장단 16박 또는 10박 장단 사용 5박과 8박 장단을 혼합하여 사용

음계 평조(황, 태, 중, 임, 남)와 계면조(황, 중, 임) 계면조(황, 중, 임)

반주 관현악 반주 장구 장단이나 무릎장단

형식

5장 형식 3장 형식

대여음(전주)

1장 동창이 밝았느냐

2장 노고지리 우지진다

3장
소치는 아희 놈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중여음(간주)

4장 재너머

5장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거문고 산조 「신쾌동류」 중 ‘중중모리’

 가곡 중 ‘우조 초수대엽(동창이)’

 대금 산조 「서용석류」 중 ‘자진모리’

거문고 산조 연주 모습 대금 산조 연주 모습

구음

초장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중장
소치는 아희 놈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종장

재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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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는 무속 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 음악으로 굿판에서 연주되던 기악 

합주곡이다. 처음에는 합주로 시작하다가 중반에는 독주로 전개되어 연주

자들의 높은 기량이 요구된다.

가야금 병창은 민요, 단가, 판소리의 일부 대목을 가야금으로 연주하며 노래하는 

음악이다. 민요의 ‘새타령’과 ‘남원산성’, 단가의 ‘호남가’와 ‘죽장망혜’, 판소리의 

「춘향가」 중 ‘사랑가’,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 「수궁가」 중 ‘고고천변’ 등이 있다.

시나위

가야금 병창

7 	� 시나위를 연주하는 악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음색에 유의하며 감상해 보자.

8 	� 가야금 병창의 특징을 생각하며 악곡을 감상해 보자.

 고고천변│�판소리 「수궁가」에서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치료하는 데 쓸 토끼의 간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와 산천경개를 구경하는 장면을 노래

하는 대목이다.

가야금 병창 연주 모습

노래

가야금

 가야금 병창 ‘고고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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